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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연재는 개항 후 이 땅에 유입되어 온 잡종강세의 건축들을 살펴보고

있다. 이번 회에는 20세기의 개막을 전후하여 주권 상실과 외교권 박탈로

인해 온전한 국가가 가동되지 못 하고 있을 때 이 땅을 억압하고 행정을

이끌어가던압제자들이만들어낸건축에대해서살펴볼차례가되었다.   

탁지부건축소의조직적침투와건축

1906년 2월 통감부가 설치되어 장기통치를 위한 관아건축의 신축을 계

획하고, 건축소를 개설하여 서양식 공공건축물의 건설에 박차를 가하였다.

건축소의 조직은, 초기에는 조선인이 각 부서의 장이 되고 일본인이 차석이

되었다. 그러나 1908년 제3차 한일협약에 의해 일본인들이 윗자리로 옮아

가며 일본인 중심의 조직이 되었다. 이 조직에는 일본에서 근무하던 건축관

계기술자도 촉탁으로 있었다. 고문에 妻木賴黃(일본 대장성 임시건축부장/

공학박사)가 있었고, 그 외에 廣井勇(동경대 교수/공학박사), 白石直治(공학

박사)등이있었고, 타이완등에서활동하던사람도조선으로건너왔다. 이로

써탁지부건축소는일본대장성의강한영향력아래에있는기구가되었다. 

여기에서 주관한 건축은 탁지부청사(1907년), 내부청사(1910년), 농상공

부청사(1910년), 건축소청사(1909년), 대한의원 및 의학교(1908년), 광통관

(1909년 5월), 인쇄국(1908년), 공소원 청사, 경성재판소, 공업전습소 본관

(1908년), 각급관사, 인천세관(1911년), 부산세관(1911년), 군산세관(1908년),

목포세관(1908년), 벽돌제조소(1907년), 남대문보존공사(1908년) 등이있다. 

탁지부건축소에대하여살펴보면다음과같다. 

•설립초기에는 조선인 기술자의 참여가 어느 정도도 가능했지만 1907

년부터는 일본인 관리들의 기관이 되었으며 일본 대장성의 부속 기관

화하였다. 

•재정에관한일만탁지부에귀속되고, 기술적분야에서는일본에이식

되어있던서양건축의전달기관이었다. 

•건축소가 건설한 건축물은 일본에서 명치초기에 있었던 건축상황이

그대로 반영되어 있으며, 유사서양풍 또는 화양절충식의 건축이 주류

를이루었다. 

•벽돌 제조소를 설립하여 양질의 벽돌, 기와, 토관 등의 건축재료를 관

과 민간에 공급하였는데 이는 그들이 조선의 추운 기후에 견디기 위

한것이주된이유였다. 

조선총독부의건축관계조직과관주도건축

1910년 8월, 일제강점기에 들어서자 조선총독부는 본격적인 식민지 경

영을 위해 전국적으로 행정관서의 건설에 박차를 가하였다. 이를 순조롭게

압제자들의건축
윤인석 / 성균관대학교 건축학과 교수
by Yoon In-suk

1_ 탁지부청사　2_ 내부청사　3_ 농상공부청사　4_ 건축소청사
5_ 대한의원본관　6_ 광통관　7_ 인쇄국　8_ 평리원 및 한성재판소

1 2 3 4

5 6 7 8



하기 위해 조선총독부는 1910년 9월 30일 건축 및 토목 직원을 채용하였

다. 기사 7명, 기수 90명에 달하였으며, 총독부 회계국 영선과에, 토목기술

자들은총독부내무부지방국토목국또는토목출장소에속하였다. 

1910년-1911년에는 총독부 총무부 회계국 영선과에서 건축에 관한 업

무를 담당하도록 조직편성이 되었으며 1912년부터 1920년까지 이 기구는

총독관방 토목국 영선과로 개편되면서 총독부 서무부 회계과(총무부 회계

국후신)와관계를유지하면서건축업무를담당하였다. 1921년부터 1923년

까지는 토목부 영선과가 되고 1924년부터 1929년까지는 내무국 건축과로

되었다. 여기에서 조직의 명칭이 영선과에서 건축과로 바뀐 것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 이것은, 그 시기가 조선총독부청사를 비롯하여 대규모 관청

건축의건설이전국적으로절정에달할때였기때문에그명칭도영선이라

는 소극적인 것에서 건축이라는 적극적인 것으로 바꿨다고 여겨진다. 조선

에서 서양식 관공서의 건설이 어느 정도 채워진 후, 1930년부터 1945년까

지 종래의 건축관계업무는 재편성되어 총독관방 회계과 건축계가 담당하

였다. 여기에서 한 가지 더 주목할 것은 건축과 토목이 관의 조직에서 항

상 같이 따라 다니며, 때에 따라서는 건축이 토목의 산하기관으로 편성된

다는 점이다. 이는 당시 일본이 건축에 대해 이해하고 있던 내용과도 관계

가 있지만, 특히 식민지 경영에서 건설에 치중하고 이를 위해서는 건축이

종속적인 조직으로 있는 것이 효율적

이기 때문이었다고 생각된다. 이것이

오늘날 한국에서, 건축을 건설의 한

보조수단과 부수적인 영역으로만 사

람들이 인식하게 되는 태생적 원인이

되었다고할수있다. 

총독부의 건축관계 조직과 건축에

대해서 살펴보자. 1910년 총무부 회계

국 영선과로서 출범했을 당시에는 사

무관 1명, 기사 2명, 촉탁 9명, 기수

35명이 일하고 있었다. 기사 2명은 岩井長三郞과 國枝博이었다. 岩井은 영

선과장이었으며, 1929년 사임할 때까지 20년간 조선총독부의 건축관계부

서의 책임자로서 활동하였다. 당시 직원 중에 조선인 기술자는 아직 없었

고, 전원 일본인이었다. 이 조직은 1945년까지 관제개편에 의해 그 명칭은

바꾸지만 언제나 2~5명의 건축기사, 10~20명의 촉탁, 평균 60명의 기수

로 이루어진 규모로 운영되었다. 이 조직의 기술자 인적구성을 살펴보면

기사는 일본에서 대학을 졸업한 사람이었고, 기수는 일본에서 공업고등학

교를 졸업한 사람들이었다. 위의 岩井을 비롯하여 1945년까지 이 조직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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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일하였던사람들은다음과같다. 

•岩井長三郞(재직기간：1910년~1929년)-1905년 동경대학 졸업/대장

성기사/1910~조선총독부 기사/퇴임 후 귀국. 3년간 일본 엘리베이터

주식회사동경지점장/1935년부터3년간경성에서자신의사무실운영

•中島猛矣(재직기간：1922년~1929년)-1911년 동경대학 졸업/총독부

근무후, 경성공업고등학교강사

•笹慶一(재직기간-1922년~1930년)-1913년 동경대학 졸업/岩井 퇴임

후그후임이됨/퇴임후多田工務店고문

•岩槻善之(재직기간：1922년~1930년)-1921년 동경대학 졸업/1931년

6월 병사할 때까지 경성에서 총독부 기사로 활동/경성공업고등학교에

서시공공법과계획강의

•劑藤忠人(재직기간：1930년~1945년)-1924년 동경대학 졸업/1930년

부터 총독부 기사/長井 퇴임 후 기구축소된 총독부 건축계에서 笹慶

一과둘이서건축업무담당

•萩原孝一(재직기간：1937년~1945년)-1921년 동경대학 졸업/1937년

총독부기사/ 笹慶一퇴임후齊藤忠人과총독부건축계이끔.

•寺師通尙(재직기간：1938년~945년)-1926년 동경대학 졸업/1938년

부터총독부기사

•井上鴻太郞(재직기간：1938년~1945년)-1926년 동경대학 졸업/1938

년부터총독부와체신국기사.

1916년에는조선총독부청사를건설하기위한조직으로경복궁건축출장

소를설치했는데, 여기에서는富士岡重一, 野村一郞, 國枝博등이있었다. 

그 외에 관의 건축관계조직으로서는 철도국 공무과 건축계와 체신국 경

리과영선계가있었다. 

총독부 건축과를 비롯한 관의 건축관계 조직에서 세운 건축물 중 대표

적인 것으로는 조선호텔(1914). 경성 우편국(1915년). 총독부박물관(1915

년), 경성역(1925년), 조선총독부청사(1926년), 경성상공장려관(1929년) 등

이 있다. 이 건물들은 앞에 언급한 바대로 조선총독부 건립 이전까지 양식

주의로, 그후에는모더니즘의건축물을만들어내었다.

민간의일본계통건축계사람들과건축에대하여살펴보면다음과같다. 

일제강점기동안 조선에 설립된 건설회사는 합명회사, 합자회사 같은 소

규모 회사를 포함하여 1939년 304개사, 1943년에 340개사였다. 그중 조

선인 소유는 32개사에 지나지 않았다. 그리고 淸水, 鹿島 같은 일본회사도

17개사가 조선지점을 개설하고 있었다. 민간분야에서 활동한 설계분야의

일본인은 也田賢太郞, 中村興資平, 中村誠, 星野秀次, 宇佐川知彦 등이 있

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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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池田賢太郞：1896년 동경대학 졸업/1904년 육군기사/1915년 조선주

둔군 경리부 근무/건축설계사무소 개설/1930년~1934년 조선건축회

회장

•中村興資平：1905년 동경대학 졸업/1908년 조선은행 공사를 계기로

조선에 옴. 1922년까지 설계사무소 운영/대표작-조선은행 군산지점,

천도교중앙교당, 중앙고등학교, 숙명여자고등학교등

•中村誠：1909년 동경대학 졸업/1914년 궁내 기사로 조섬에 옴/조선

건축회일적극적으로돌봄

일제 강점기의 건축계를 구성하였던 사람들이 대하여 알아 두는 것도

당시의건축을이해하는데에도움이될것이다. 

일제강점기에 여러 자료를 통해 당시에 활동하였던 건축기술자들을 살

펴보면 1930년대 후반에는 약 250명이 건축계를 구성하고 있었다는 것을

알 수가 있다. 이들은 대개 전문학교 이상의 교육을 받은 사람들로, 출신학

교는 경성공업고등학교 출신이 106명으로 가장 많았고, 일본대학 41명을

시작으로 동경대학, 동경공업대학, 와세다대학, 교토대학과 나고야, 센다이,

코베, 후쿠이, 요코하마, 교토, 동경 등의 고등공업학교(전문학교) 졸업생들

이 일본 전역에서 골고루 조선으로 온 사람들이었다. 그들의 근무처로는

총독부 철도국이 36명으로 가장 많고 총독부 건축계가 25명이었다. 이는

전국 각지에서 건축 업

무를 수행하여야 했기

때문에 많은 인원이 필

요하였던 것은 당연하다

하겠다. 그리고 조선국

경리부를 비롯하여 관계

기관에서도 25명이 일

하고 있었다. 민간 기업

에서는 총 31명이 활약하고 있었으며, 교육기관에 1~2명 정도의 강사가

있었다. 

본적에 의한 출신지별로 살펴보면 홋카이도로부터 큐슈까지 일본의 전

역에서 일본인들이 조선으로 건너왔음을 알 수가 있다. 전체 건축인구 중

조선인은 29명에 그쳐 10%에 지나지 않았다. 이들 대부분은 경성고등공

업학교 출신이었다. 조선인들의 근무지를 보면, 총독부 건축과, 지방행정관

서의 회계과, 영선과 등에서 설계나 감독일을 보던가 아니면 설계사무소

근무 등이었다. 다른 분야(정책결정, 현장 등)에서는 정적으로 일본인들에

의해 건축행위가 일어났다. 일본인 기술자들의 분포를 보면, 총독부를 비

롯하여 관의 부서에는 동경대학 출신들이 점하고 있었고, 다른 대학 출신

34_ 이왕가 미술관　35_ 경성공회당 겸 상공회의소　36_ 총독부상공 장려관　37_ 삼월백화점　

34 35 36 37

39_ 전라남도평의회 회의실　40_ 총독부체신국 분관　41_ 인천부청　44_ 아사히 빌딩　
42_ 경성의학전문학교부속학병원　43_ 경성일본기독교청년회관　45_ 경성중앙전화국　

39 40 41

42 43 45

종로백화점

38

44



092 K o r e a n  A r c h i t e c t s  M a y  2 0 0 6

들은민간분야에서활약하고있었다. 

여러 분야에서 활동하던 일본인 건축가, 건축기술자들이 하나의 조직으

로 뭉쳐서 서로 정보를 교환하고 교류하는 창구를 만들어 내는데 이 것이

‘조선건축회’이다.

조선건축회는 1922년 3월, 조선에서 활동하고 있던 일본인 기술자를 중

심으로‘조선건축계의 견실한 진전을 위하여’설립되었다. 설립초기 회원

수 122명이었던 것이 1931년에는 516명으로 늘어났다. 사업내용은 조사연

구, 강연회 개최, 새로운 건축 소개 등 여러가지 있었지만, “朝鮮と建築”이

라는 잡지를 1922년 6월부터 1945년 8월까지 월간으로 발행한 것이 업적

이라면 업적일 수 있을 것이다. 이 잡지는 당시 조선에서 활동하던 서양인

의 건축활동에 대해서는 소훌하다는 점이 있어 편중된 것이기는 하지만,

그래도당시의건축상황을파악하는데중요한자료가되고있다. 

1876년 개항이후 양식주의에 기반을 둔 서양건축이 줄곧 세워진 조선에

1920년후반부터모더니즘스타일의건축물이세워지기시작하였다. 이것은

조선총독부 청사 건축(1926)때 까지 초기에는 식민지 지배를 위하여 관청건

물을 권위적인 양식주의로 건축하였는데 1920년대 후반부터는 일본의 자본

이 본격적으로 조선으로 유입되기 시작하여 상업건축이 속출하였고 당시에

세계적으로유행하던모더니즘스타일의건축이주로세워지게되었다. 

관청건축의 탈양식주의 경향은 경성부청(서울시청) 청사에서 나타났다.

1929년 완공한 총독부상공장려관 이후 조선의 건축은 모더니즘 스타일이

주류를이루게되었다.

1926년준공된경성부청은거의같은시기에세워진조선총독부와는달

리 무장식의 외관을 하고 있다. 3년 후 인 1929년, 극히 추상적인 건물이

남대문 바로 옆에 세워지는데 바로 총독부상공장려관이다. 이 건물은 긴

발코니를가진정면이남대문을향하고있어고전건축과새로운풍조의건

축이 대조를 이루고 있다. 이 건물은 동아시아 전역을 통틀어 살펴보아도

상당한수준급의현대건축이라고평할수있는것이었다. 

하지만 남대문 주변의 성벽을 다 헐어내어 큰 도로를 내고 문을 로터리

가운데 가두어둔 채 압제자의 공산품을 전시하는 최신식 건축물을 나란히

세운 그들의 심보를 우리는 알아 챌 수 있어야 했다. 그러나 이 건물로 인

하여 지금까지도 남대문 주변에 위압적인 고층건물이 속속 세워지는 현상

이이어져오고있다고생각한다. 

1932년 7월 전라남도 평의회실이 모던한 스타일로 만들어졌다. 정면중

앙부의 계단실 외벽을 전면 유리로 처리하여 상당히 세련된 설계였다.

1933년 9월 완공된 일본적십자 조선지부와 1934년 11월 완공된 일본기독

교청년회관은 직선과 평탄한 입면을 기본으로 매스끼리의 비례를 세련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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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 처리한 것이 특징이다. 특히 측면에 설치한 좁고 긴 계단실 창은 국제

주의양식의대표적표현이다.

1933년 완성된 경성의학전문학교 부속병원은 평탄한 입면에 수평선을

강조한 창, 무장식의 외관 등이 모더니즘 건축이 일반화되어 가고 있음을

말해주고있다.

1935년 총독부체신국 영선과에서 설계한 경성중앙전화국은 건물의 목

적에 걸맞는 기능주의적 표현을 하고 있다. 카네보 경성 서비스 스테이션

은 요코가와 공무소에서 설계하였는데 일본의 코베에 세웠던 같은 회사의

건물을카피한것이었다. 

이러한 건축적 상황에서 건축교육기관이 몇 군데 세워졌는데 관립 경성

고등공업학교, 사립 대동공업학교 등이 있었고 여기를 졸업한 조선인 건축

학도들이 총독부를 비롯한 관 계통에서 실무를 경험하고 훗날 광복 후 이

땅의 건축계를 이끌어 가는 리더들이 되었다. 하지만 압제자의 교육은 이

땅의 미래를 위해 젊은이들을 가르친 것이 아니라 보다 원활한 식민지 통

치를 위해 중간 수준 정도의 지식인, 기술자를 양성하고자 하는 것이었음

은 주지의 사실이다. 이 시기에 등단하는 한국인 건축가에 대한 기사는 건

축사잡지 1996년시리즈에게재되어있으므로참고할수있을것이다. 

이기간동안의건축에대하여정리해보자. 압제자들은그들이앞서받아

들였던 서양의 문화에 대하여 이해하고 있었던 수준의 건축문화를 가지고

이 땅에 들어왔다. 공공건물을 비롯하여 규모 있는 건축에서는 과거와 달리

근대화하는 사회 시스템에 반응할 수 있는 것으로 변하는 데에 이바지 한

것으로 볼 수도 있다. 하지만 식민지 통치를 위한 수단으로 건축이 활용될

수 밖에 없는 상황에서 첨단의 표현으로 동원되었던 것으로 여겨진다. 게다

가 일본국내 건축계의 층층시하에서 젊은 건축사들은 새로운 시도할 수 있

는 기회를 얻지 못하고 답답해하던 차에 그들의 뜻을 마음대로 펼쳐 볼 수

있는자유천지를제공해주는것이건축적신개척지식민지조선이었다.

이런 식으로 전개된 이 땅의 근대건축 흔적은 오늘날 까지도 남아 있어

영향을 미치고 있다고 보아 할 것이나, 그 범위는 상당히 줄어들고 있다고

하겠다. 즉 큰 틀의 사회적 변화에 수반되는 건축에서 어느 정도 역할을

하였으나 주거건축과 마을 또는 도시형성에서는 여러 가지 계획을 수립하

고 강제력을 동원하였지만 큰 영향을 미치지는 못하였다. 더욱이 일본내에

세워졌던 건축을 카피해서 가지고 들어오는 마음가짐으로 세워진 건축은

큰힘을지니지못한것이었다. 

1945년 8월 15일 광복을맞아주권을되찾은한국에서지긋지긋한일본

이 쫓겨 나간 후 외국건축이 어떻게 받아들여졌고 영향을 미쳤는지 또 다

른세상에서펼쳐지는잡종강세의이야기를기대해볼차례가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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